
여수단지, 상수도관 교체 “시급”
매설기간 34년으로 노후화 심각 … 국비문제로 바로 착공 어려워

여수단지 상수도관이 낡아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사무실은 최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전남지역 상

수도관 전문기술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수단지와 광양단지의 상수도관이 심하게 노후돼 보강 및 교체

가 필요하다고 4월25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순천 주암댐과 광양 수어댐에서 여수단지와 광양단지로 공급되는 상수도관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 34년이 지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내·외압에 의한 파손 가

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보강·교체 공사비가 2000억원 상당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3년이 지난 2013년 2월에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2014년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는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여수·광양단지의 상수도관 관로사고가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5건으로 크게 증가했

다”며 “당국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사고발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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